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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3.(화)

생활공간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전국 최초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대전 ‘로뎀’ 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 간호·생활지원 인력 보강 및 의료장비 확충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시간 의료서비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대전 대덕구 소재)을 11월 3일(화)에 전국 최초로 개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년∼’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5년

에는 대전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로뎀’을, 2026년에는 서울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간호인력

과 생활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로뎀’을 방문하여 새단장한 생활공간과 추가로 

설치된 의료장비를 살펴본 후,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설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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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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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년～’27년, ’23.3월)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 발표

-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 위해 희망하는 거주시설의

전환지원을 위한 모델개발과 운영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현행)대규모 거주시설 → (개선)소규모,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등 소규모화ㆍ전문화

□ 주요내용

○ (대상기관) 공모를 통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의료집중형 전문

기관 시범사업 대상 선정(’25년 로뎀(대전), ’26년 영락애니아의집(서울))

○ (운영방식)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의사 및 간호사 배치ㆍ운영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 (의료서비스 예시) 의사 의료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경장영양식 지원 및 위루관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상처 드레싱 등 의료서비스 제공 예정 

○ (기능보강)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전환 지원

* (장비 예시) 의료용침대, 리프트기, 산소주입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석션기, 

자동주입펌프, 환자모니터장치, 의료용 산소발생장치 등

□ 기대효과

○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